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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           

□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공개한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, FY2010 1/4분기(2010년 

4~6월) 온라인전용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

나타남. 

  o 올해 1/4분기 주요 8개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총 507억 엔

(잠정치)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7.8% 증가함.

  o 8개 회사 중 6개 회사들의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가운데, 특히 최대 온라

인 자동차보험회사인 소니손보,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이다자인손보와 SBI손보

의 수입보험료가 타사대비 저렴한 보험료를 강점으로 10% 이상 급증한 것으로 

나타남.   

□ 최근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는 신차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의 

회복세 전환과 가격 경쟁력 등에 기인하고 있지만, 하반기 친환경 차량에 대한 

지원 중단 및 경영수지 악화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. 

  o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친환경 차량 감세와 같은 정부의 자동차산

업 진흥책이 신차판매대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둔화되었던 자

동차보험시장은 올해 1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.8% 성장하며 점차 회생하는 모

습임. 

  o 반면,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면서 대형 오프라인 자

동차보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

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.    

  o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신차판매 감소가 

예상되고,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손해율 급증으로 미쓰이다이렉트손보 등 일

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업계의 미래가 

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음. 

(일본경제신문, 9/7)


